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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및 조직 내 갈등수준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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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how work environment and conflict level 

of dental hygienists affect turnover for the efficive manpower management of dental hygienists. 

Methods :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ospital)clinics near Daegu were randomly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the followings analysis results are from 249 questionnaires: which were 

collected from March 2 to March 31 2011. Results : Among the 249 dental hygienists surveyed, 33.7% 

experienced turnover and 59.0% had turnover inten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demographic, working 

environment and levels of conflict, dental hygienists had significantly higher turnover experiences based 

on following factors: older age, employment at a dental clinic rather than a dental hospital, longer 

working hours, longer total career as a dental hygienist, and longer of length of time at their current 

job. Furthermore, dental hygienists had significantly higher turnover intentions based on the following 

factors: younger age, more ignorant and higher level of discomfort due to conflict levels. Conclusions : 

Therefore, the working environment of dental hygienists has to be improved to inspire motiv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has to be taughht within an organization to allow free communic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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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과위생사는 치과병원조직을 구성하는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환자진료에 있어 중추적인 역

할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구강보건의 향상을 위

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공성과 경영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치과병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의 효

율적인 인력관리방안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1].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평

균 근속 수명은 3년에 불과하며 보건의료직 중 근

속년수가 가장 짧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여서 양질

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조직 관리적인 측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2]. 

치과위생사의 이직의 원인으로는 개인특성요인, 

개인업무 부적합, 사회적으로 낮은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급여조건, 조직 내 인간관계, 작업환경요인 

등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임파

워먼트 향상을 통해 직무와 조직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할 것, 내재적 보상제도를 제공할 것, 업무 헌

신도를 높일 것,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제시

하였다[3]. 특히 근무환경 중 임금이나 승진의 공

정성이 결여되었거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 경

우 이직을 결정된다고 한다[4].

병원조직은 다양하면서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

루어져 있어 다른 조직에 비하여 학력, 성별, 연령, 

지식 등에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반조직과는 

달리 심각한 갈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인간생명과 

관련된 사회적인 생활을 수행하고, 한 부문의 비협

조에 의해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조

직 내 갈등현상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5]. 갈등이 

조직이나 조직 속의 집단이나 개인에게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은 조직의 생산성 감소, 집단과 개인 성

과의 감소, 창의성 저하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조

직몰입 및 직무만족이 감소하는 반면 이직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최근 치과위생사의 잦은 이직은 시대가 발전할

수록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적 요소인 팀원 간의 

마찰, 불신 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직 내의 갈

등관리가 치과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

제로 부각되고 있다[7].

치과위생사의 이직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이직

에 관한 실태조사[8]와 직무만족도와 이직의 관련

성에 관한 연구[9][10]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

근에는 치과위생사의 성격분석 유형이 이직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3]와 인적자원의 관리 및 

개발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11] 및 감정노동이 이

직의도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12]가 시도되었

다. 이와 같이 이직에 관한 부분적 실태조사와 직

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에 주는 영향에 관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치과병(의)원에서 조

직내 갈등수준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인력관

리를 위해 근무환경의 특성 및 갈등수준의 하위요

인인 의견마찰, 간섭·협조, 비협조, 불신, 무시·불

쾌, 정보제공기피로 세분화하여 이직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는 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 인근 지역의 치과병(의)원을 임의로 선정

하여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치과위생

사를 대상으로 직접 근무처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 기입방식으로 조사하여 회수한 249

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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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학적 및 근무환경 특성에 

관한 10문항, 갈등수준의 측정도구는 Kwon[13]과 

Jang[14]이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의견마찰’ 3

문항, ‘간섭·협조’ 3문항, ‘비협조’ 2문항, ‘불신’ 4문

항, ‘무시불쾌’ 4문항, ‘정보제공기피’ 4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 ‘그렇다’

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점,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각 세부요인별 내적 일치

도는 의견마찰 요인 0.74, 간섭·협조 요인 0.72, 비

협조 요인 0.60, 불신 요인 0.62, 무시불쾌 요인 

0.72, 정보제공기피 요인 0.53 으로 정보제공기피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가 0.60 

이상으로 본 설문도구의 내적 일치도가 높음을 볼 

수 있었다 .

3.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

리였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업무환경 특성에 

따른 분포와 이직 경험과 이직 의도에 관한 분포

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갈등수준 세부영역별 

점수는 일표본 T-test,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및 

갈등수준이 이직경험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근무환경 특성에 관한 
분포

연령은 25-29세 40.6%로 가장 많았으며 ≤24세 

35.7%, 30-34세 15.7%, 35세≤ 8.0%순이었으며 결

혼상태는 미혼 78.7%로 기혼 21.3%보다 많았고, 

최종 학력은 전문대졸 77.9%로 가장 많았으며 대

졸 17.7%, 대학원졸 4.4%순이었다. 월 소득은 159

만원 이하 46.6%로 가장 많았으며 160-219만원 

39.4%, 220만원≤35%순이었으며 총 경력은 6년 이

상 38.6%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23.7%, 4-6년 

22.1%, <1년 15.7%순이었고 현재경력은 1-3년 

34.1%로 가장 많았으며 6< 24.1%, 4-6년 22.1%, <1

년 19.7%순이었다. 근무시간은 <10시간 92.4%로 

10시간≤7.6%보다 많았으며 직위는 일반치과위생

사 69.9%로 가장 많았으며 실장이상 16.5%, 책임

급 13.7%순이었고 직원 수는 21명 이상 56.2%로 

가장 많았으며 ≤10명 26.1%, 11-20명 17.7%순이었

으며 근무기관은 병원 65.1%로 의원 34.9%보다 많

았다<Table 1>.

2. 치과위생사의 갈등수준 요인별 점수

치과위생사의 갈등수준과 관련된 각 세부요인별 

점수는 무시․불쾌 요인이 2.60으로 가장 높았고, 

의견마찰 요인이 2.42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요인

들의 점수는 2.47-2.59으로 평균 2.53 중간이하의 

갈등수준을 나타내었다<Figure 1>. 

 

<Figure 1> Conflict level score of dental hygienist 
(Mean±S.E. 5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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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and work environment  

Variables N %
Age 
 ≤24 89 35.7
 25-29 101 40.6
 30-34  39 15.7
 35≤  20  8.0
Marital status
 Single 196 78.7
 Married  53 21.3
Education
 College 194 77.9
 University  44 17.7
 Graduate school  11  4.4
Monthly income
 ≤159 116 46.6
 160-219  98 39.4
 220≤  35 14.1
Total career
 <1  39 15.7
 1-3  59 23.7
 4-6  55 22.1
 6<  96 38.6
Current working career   
 <1 49 19.7
 1-3  85  34.1
 4-6  55  22.1
 6<  60  24.1
Working hours
 <10 230  92.4
 10≤  19   7.6
 Position
 Supervisor  41  16.5
 Responsibility  34  13.7
 Staff 174  69.9
Number of employees
 ≤10  65  26.1
 11-20  44  17.7
 21≤ 140  56.2
Medical institution
 Clinics  87  34.9
 Hospital 162  65.1
Total 249 100.0

3. 이직 경험과 이직 의도에 관한 분포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가 66.3%로 있는 경우 

33.7%보다 많았으며 이직의도가 있는 경우가 

59.0%로 없는 경우 41%보다 많았다<Table 2>.

<Table 2> Turnover experience and turnover 
intentions

Variables N %
Turnover experience Yes 84 33.7

No 165 66.3
Turnover intentions Yes 147 59.0

No 102 41.0

4. 이직 경험과 인구학적 및 근무환경, 세부요
인별 갈등수준간의 관련성 

인구학적 및 근무환경과 관련된 특성과 세부요

인별 갈등수준이 치과위생사들의 이직경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총경력에서 경력이 높을수록, 현근무기관 경력에서 

경력이 낮을수록, 근무시간에서 근무시간이 높을수

록, 근무기관에서 치과의원일수록 이직경험에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총경력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경력이 높을수록 이직경험이 13배가 높았

다<Table 3>. 

5. 이직 의도와 인구학적 및 근무환경, 세부요
인별 갈등수준간의 관련성

 

인구학적 및 근무환경과 관련된 특성과 세부요

인별 갈등수준이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1.38배 낮았으며, 갈등수준 하위요인 

중 무시․불쾌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0.79배 높게 

나타나 이직의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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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s, working conditions and conflict levels impact on turnover experience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p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B S.E

Age 1.02 0.32 0.00  2.77 1.47,  5.23
Total career 2.58 0.51 0.00 13.18 4.84, 35.88
Number of years at current 
job -2.29 0.49 0.00  0.10 0.04,  0.27
Working hours 1.41 0.72 0.04  4.10 1.01, 16.67
Medical institution -0.93 0.44 0.03  0.39 0.17,  0.93

<Table 4> Demographics, working conditions and conflict levels impact on turnover intention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p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B S.E

Age  0.32 0.15 0.03 1.38 1.03, 1.85
Ignorance -0.23 0.05 0.00 0.79 0.71, 0.88

Ⅳ. 고찰 및 결론

치과의료기관의 관리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력자원의 관리이며, 이러한 치과의료기관의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여 활용하는 문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제공과 치과의료의 생산성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의 근무환경의 특성 및 갈등수준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치과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치과위생사의 갈등수준과 관련된 각 세부요인별 

점수는 최저 2.42에서 최고 2.60으로 평균 2.53 중

간업무적인 이하의 갈등수준을 나타내어 노인요양

시설 요양보호사의 갈등에 관한 연구[16]의 3.53보

다 낮았다. 이는 업무의 대상이 전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을 케어하

는 요양보호사의 특성과 근무환경적 상이함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가 33.7%로 Kim & Jung

의 연구[11]에서 61.3%, Bae & Kim[8]에서 45.8%

보다는 낮았으나 Kim et al.의 연구[1]에서 24.5% 

보다 높았고 이직의도가 있는 경우는 59.0%로 

Ahn et al.의 연구[17]에서 31.9%보다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지역적 치과산업환경적 특성과 조

사방법 과정상의 상이함, Lee & Kim의 연구[3]에

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MBTI의 성격유형을 분

류하여 조직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지닌 SJ유형이 

다른 그룹에 비해 장기근속 성향을 보여 이직의도

가 낮은 것으로 보고한 것과 같이 응답자의 성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인구학적 및 근무환경과 관련된 특성과 세부요

인별 갈등수준이 치과위생사들의 이직경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총경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이직 경험이 높았는데, 이는 Yoon et al.

의 연구[18]와 Yoo & Noh 연구[19]의 결과와 유사

한 것으로 연령과 경력이 높은 사람은 오랜기간 

동안 치과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과 경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이직경험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간주된다. 현근무기관 경력에

서 경력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이직경험이 높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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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Yoo & Noh 연구[19]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이직 경험이 있다 보니 현직장에서의 경력

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근무시간에서 근무

시간이 높을수록 이직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Nam & Jang의 연구[20]에서 근무시간이 높

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직업병 증상과 통증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Kim et al.[21]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높을수록 전신의 불편함이 높게 나타

나며, 이러한 근무환경은 치과위생사의 정서적 조

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7]. Bae & Kim[8]은 야간

업무 등의 근무환경이 이직의 가장 큰 이유로 지

적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근무기관은 치과병원보다 

치과의원일수록 이직경험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Yoon et al.[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Yoo & Noh[19]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 직원복지와 연봉체계 등 

근무환경이 작은 규모의 진료기관에 비해 안정감

이 있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가

능하다면 규모가 큰 기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추세라고 지적한다. 이직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들을 대상으로 이직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야간

업무나 업무영역의 불균형 등 근무환경, 업무와 경

력에 합당하지 못하는 근무조건이 주요한 이유이

며, 직장선택시 우선순위도 근무조건이여서 근무조

건이나 근무환경은 이직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1]. 이는 이직의 이유가 근무

환경의 불만족과 근무조건의 불만족으로 인한 것

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현 직

장에서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조직몰입도, 직업적 긍지, 내재적 동

기부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18]. 이직경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중에서도 총경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이 높을수록 이직경험

이 13배가 높았는데, 이는 경력몰입수준이 높은 구

성원일수록 직장으로부터 자신의 경력에 유익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고 인지할 때 직무에 더욱 

몰입하고, 이에 관련된 지식습득과 기술개발에 집

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11].

인구학적 및 근무환경과 관련된 특성과 세부요

인별 갈등수준이 치과위생사들의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1.38배 낮았는데, 이는 Lee et al.의 연구[2]와 

일치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며 치과의사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정 및 신뢰도도 높기 때문이다[22].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높아 이직경험도 많

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크므로 심리적인 안정감

와 직무만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갈등수준 하위요인 중 무시․불쾌가 많을수록 

이직의도가 0.79배 높게 나타나 이직의도에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Yoo & 

Han의 연구[23]에서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의 

이직이유는 직장상사와의 불화로 나타난 것과 

Park et al.의 연구[16]에서 개인간 갈등이 심할수

록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

낸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Kim의 연구[24]에서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원

의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 것과 유사하며, 

Choi[5]는 조직내 갈등이 증가할수록 조직몰입이 

감소하여 이직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향적, 수평적, 비공식적 커뮤니

케이션이 활발해야 함을 제시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근무환경 중 연령, 경력, 

근무시간, 근무기관과 갈등수준 중 무시․불쾌가 

이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이직은 치과조직에서는 일정기간 교

육과 훈련을 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지출되므로 재

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인적자원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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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25].

따라서 이직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에 대해 모든 스텝들과 함께 동일한 목

표로  책임과 인정, 자기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만 하며, 동기부여

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근무환경

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사와 하급

자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보다는 상향

적, 수평적인 관계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병원경영자는 관리해야 하고 갈등 당사자들도 

문제발생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

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내 

갈등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구를 시도해 봄으

로써 의의를 지니지만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과 갈등수준의 측정도

구를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

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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